
문화뙞뙟뙠뙡 제26645호 퉍홦홢 A212007년 3월 26일 월요일

한지 작업으로 한국의 전통미를 찾아가는 화가들이 있다. 함섭 박철 씨 등이 그런 작가들인데 한국미를 마티에르(질감)에서부터

구현하겠다는 취지다. 이런 시도는 해외 무대에서 한국의 멋을 쉽게 알릴 수 있는‘한(韓) 스타일’로 불리기도 한다.

한지 작가 중 김춘옥(61) 씨와 전병현(50) 씨의 작품전이 나란히 열린다. 김 씨는 28일∼4월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선화랑(02-734-0458)에서,

전 씨는 28일∼4월10일 관훈동 인사아트센터(02-736-1020)에서 전시회를 연다. 모두 한지를 사용한 부조 회화이지만 김 씨는 데콜라주(뜯어내기),

전 씨는 콜라주(붙이기) 기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. 허 엽 기자 heo@donga.com

뜯어 보고깵 붙여 보고깵 그윽한 한지의 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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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병현씨의 ‘만개’.한지죽으로형상을만든뒤캔버스에붙였다.▶

사진 제공 가나아트센터

전 씨의 단독 전시는 7년 만이다. ‘만개(Blossom)’라는 제
목의전시에서는둥근백자항아리에담겨있는꽃정물작품
을 선보인다. 멀리서 보면 유화처럼 보이지만, 가까이서 보
면수없이많은크고작은한지요철이형상을이룬다.
전씨는먼저흙으로형태를만든뒤그위에한지로쑨종
이죽을붓는다.이 ‘한지죽’이굳으면특정형태를띠고,이를
캔버스에콜라주하는것이다.색은황토나대리석가루등을
이용한 천연 안료를 사용한다. 그는 “캔버스에 색이 스며들
게하는데이는우리의고분벽화기법”이라고말했다.
그는 오랫동안 한국의 색으로 흰색을 탐구해 왔다. 7년

전 전시에도 ‘백색’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내놓았다. 그는
“흰색의 종류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. 미술 작가로서 사회
적 소임이 있다면 이처럼 다채로운 색감과 소재를 관객들
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일”이라고 말했다.
그는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. 파리

에서 벽화 기법을 배웠다는 그는 “유학 시절에 배운 것은
테크닉일 뿐 내 그림의 원천은 우리 정신”이라고 말했다.
그는 인터넷으로 그림일기인 ‘싹공일기’를 연재하면서 1만
여 명의 팬을 가진 ‘온라인 스타’이기도 하다.

■콜라주(붙이기) 기법 전병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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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묵화에서 출발한 김 씨는 2000년 전시에서 ‘뜯어내기’
기법의 한지 작품을 처음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. 그는 캔
버스에 한지와 색지를 7, 8겹 붙여 말린 뒤 이를 뜯어내면
서 형상을 만든다. 두꺼운 한지층에 칠한 먹이 바탕으로
스며드는 우연의 효과도 일품이다. 먹이 밑으로 스며들수
록 연해지는데 이런 차이가 흑백 농담의 차이를 이룬다.
다른 색은 색지를 배접해 이용한다.
그는 “한국화에서 중후한 마티에르를 느낄 수 있는 방법

을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식”이라며 “젊은 작가들이 한국
화의 현대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과 같
은 고민이지만, 무엇보다 작가로서 지금까지 쌓아 온 것을
털어내는 데서 새로운 자유를 느낀다”고 말했다.
전시의 주제는 ‘자연-관계성’으로 연꽃을 반추상으로

그린 작품들이 선보인다. 작가는 “난초 한 송이를 그린
뒤 우주를 그렸다고 하는 게 동양의 관계성”이라며 “이
런 관계성의 미가 서양과 가장 차별화되는 요소”라고 말
했다. 연꽃은 생명력과 이상 세계에 대한 상징이다. 전
시에는 10∼120호 58점을 비롯해 1호 미만의 작품도 30여
점을 낸다.

■ 데콜라주(뜯어내기) 기법 김춘옥전

◀김춘옥 씨가 ‘자연-관계성’에서 선보이는 작품. 한지를 여러 겹
배접한 뒤 뜯어내면서 형상을 만들었다.사진 제공 선화랑

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미국
만화가 크리스 웨어의 ‘퍼니 페이지’.

사진 제공 국민대 제로원디자인센터

산업디자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ADC
(Art Directors Club)상. 1920년 산업 디
자이너들이 만든 ADC에서 매년 시상하며,
주요 수상작들은 ADC 본부가 있는 미국
뉴욕에서 출발해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
다. 지금까지 국내에 몇 점씩만 소개됐으
나 올해에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민대 제
로원디자인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120여
점의 수상작이 선보인다.
수상작들은 그래픽디자인, 일러스트레이
션, 광고 등 대부분 대중적인 분야여서 어렵
지 않다. 미국 최고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
이터로꼽히는크리스웨어가뉴욕타임스매
거진에연재하는만화 ‘퍼니페이지’,뉴욕에
서혁신적인디자이너로불리는스테판사그
마이스터가 만든 독특한 카탈로그 ‘애니 콴
브로셔’ 등이먼저눈에띈다.
시사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도 주목할 만

하다. 토미 리의 ‘히로모이즘’은 배트맨과
마오쩌둥을 나란히 놓은 포스터다. “중국
의 젊은이들에게 영웅은 ‘마오’나 ‘공산주
의’가 아니라 만화 속 캐릭터”라고 디자이
너는 꼬집는다. 이 작품은 중국에서는 디
자인 공모전에 출품하는 것은 물론 전시회
에 선보이는 것도 금지됐다. 하비 니콜스
의 ‘캘린더’는 명품의 시대 이른바 ‘머스트
해브 아이템’을 갖기 위해 감당해야 할 희
생을 꼬집었다. 첫날 사진은 멋진 구두지
만 나머지 30일은 똑같은 구운 콩 사진이

다. 구두를 산 뒤에는 한 달 내내 콩만 먹고
살아야 한다는 뜻이다.
이 상을 받은 한국인 디자이너들의 작품

도 선보인다. 올해는 재미교포 심예린 씨
가 ‘클래스 매터스’로 그래픽디자인 부문
금상을 받았다. ‘클래스 매터스’는 평범해
보이지만 제본 방식이 독특한 한 권의 책이
다.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종이가 우산처
럼 공중에 머물렀다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
지 모른다. “불편하지만 계급 문제도 이와
같은 것”이라고 심 씨가 밝혔듯, 주제 의식
이 묵직한 작품이다. 02-745-2490

김지영 기자 kimjy@donga.com

디자인 올림픽 톡∼톡 튀는 수상작들

ADC 서울 전시회

“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는 것도 행복한
데, 미술계에서 ‘자료=김달진’이라고 알
아주니 기쁨이 두 배죠.”
김달진미술연구소(www.daljin.com·

02-730-6214)의 김달진(52·사진) 소장이
최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새 둥지를 틀었
다. 60여 평 규모인 이곳은 일종의 ‘사설
미술정보센터’다. 그가 발행하는 미술 전
문지 ‘서울 아트 가이드’ 사무실이 한쪽에
있는 것을 제외하면 도서관이나 다름없다.
이곳에는 그가 37년간 모아 온 미술 자료
가서가에진열돼있다. 1950년대 ‘신미술’지
를 비롯해 폐간된 미술잡지와 단행본, 전시
도록이 가득하다. 특히 미술잡지 8종 2만
4995건,폐간된잡지 16종 4046건의기사색
인, 2600여명의 인명사전 등을 망라한데이
터베이스는 연구소의 자랑거리. 이 자료들
은모두인터넷으로검색할수있다.
김 소장은 고교시절 잡지에서 명화를 찢

어 모으면서 자료 수집 외길에 들어섰다.
전시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자료를

챙겼다. 그는 “셋방을
살면서 자료 때문에 서
러움도 많았지만 그것
들은 자식이나 다름없
었다”고 말했다.
그는 미술계에서 ‘움

직이는 도서관’으로 통
한다. 전시 일정을 비롯해 미술계의 움직
임을 꿰고 있으며, 일간지 기고를 통해 미
술 관련 발언도 해 왔다. 그는 “아무도 눈
길을 주지 않던 분야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
울이다 보니 인정을 받고 이제는 사명감도
느낀다”고 말했다.
김 소장은 자료를 관리하는 비용을 ‘서

울 아트 가이드’ 등을 통해 마련하지만 넉
넉지는 않다. 5월부터 월 수 금요일 오후
2∼6시 이 연구소를 개방하는 문제를 놓고
도 돈을 받을지 말지 고민 중이다. 그는
“자료는 공공 자산이나 다름없는데, 단돈
100원이라도 받는 게 마음에 걸려 결정을
못 내렸다”고 말했다.
김소장은만학으로중앙대예술대학원문
화예술학과를나왔다.딸영나씨는만화가로
활동중이고아들정현씨는미술경영학을전
공하고있다. 허 엽 기자 heo@donga.com

미술 자료 수집의 달인 “도서관 열었어요”

‘김달진 미술연구소’ 김달진 소장

전시도록 -잡지 등 수만점 전시


